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원예산물의 관리 및 품질보

전, 품질기준 설정, 평가에 관한 연구와 원예산물 처리

및 저장∙포장∙유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발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수확 후 관리에 관한 연구기

관이다. 

국내 원예산물에 관한 생산과 연계된 연구 기관은

1960년대 농림부소속 농산물 이용연구소를 시작으로

1980년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를 거쳐 1990년대

부터 지금의 원예연구소 저장이용과에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20여년 동안 원예산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

한 연구 뿐만 아니라, 채소류의 기능성 포장재 활용과

원예산물 예냉조건 및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온 정

대성 박사. 그는 현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저장이용

과 저장유통연구실 실장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농업

연구관이다. 

정대성 박사는 1980년대 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

소 농산물 이용과에서 업무를 시작으로 1990년 미국 메

사츄세츠 주립대학(UMASS)의 객원 연구원으로 연수를

한 이후, 1995년 KOICA 필리핀 과학기술처(DOST,

FNRI) 기술자문관으로 기술자문을 하는 등 현재는 저장

유통연구실장으로써 기획, 주무 연구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정대성 박사는 양파 큐어링 기법에 대한 연구

를 비롯해 과실, 채소류의 MA 및 CA 저장 연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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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구명 및 호흡특성 조절 연구, 원예산물 가

공원료의 품종 특성 및 저장성 연구 등을 수행,

농촌진흥청장상과 농림수산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위치를 공고히

해 왔다. 

정대성 박사는“살아 숨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물로 구성된 원예산물의 유통 저장 및 수확

후 관리에서 포장을 빼놓고는 저장 및 유통을 이

야기 할 수 없다”며 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가 개발한 과실류

기능성 포장재는 과실의 유통 중 포장에 의한 수

분 감소로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을 방지,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는 원예연구소의 자랑이다. 

과실류 기능성 포장재는 용기의 호흡작용 억

제로 수확 후부터 유통 전 과정에서 상품성을 유

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점과나 속박이를 방

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생산자

와 소비자 양측에 도움이 되는데 기여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정 박사는 수확 후 과실의 신선도유지 및 부패

방지를 통한 저장 및 유통수명을 연장시키기 위

해 밀봉포장을 적용,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외부

의 부패균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개발 난좌

에 기능성 필름인 10% 항균규조토 코팅 필름을

덮개형으로 밀봉, 상품성을 유지시켰다. 

또한 유통과실에 난좌를 사용하여 마찰, 부딪

힘 등 물리적 손상을 막아 상품화율을 높이는 효

과를 얻음과 동시에 밀봉에 의한 MA(간이CA)

효과를 얻고 수확 후 시들음 방지 및 병해발생

억제를 통한 저장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항균 기능성을 부여한 덮개 필름을 부착하여 부

패 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를 얻는 동시에 투명

난좌를 사용함으로써 철저한 상품과 선별을 유

도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데

기여했다.

정대성 박사는“이런 기능성 포장재 적용함으

로써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하면서“궁극적으

로 포장방법 개선에 의해 국내 유통 선진화를 조

기에 달성할 수 있을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정대성 박사는 FTA 대응 APC 운영지

원 기술개발, 농산물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활

용, 원예산물 안전성 확립을 위한 저장 환경 조

성 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과거, 업계의 인식부족으로 포장을 비롯한 수

확 후 관리 기술이 소외 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정 박사. 그는 생

산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 수확 후 관리 기술 및

상품화 기술로 정책이 개선되어 나가면서 포장

기술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 박사는 관행이나 외국 모방의 포장

관습이 지양되고 아이디가 있는 연구자의 시제

작품 제작에 적극 협조하여 새로운 포장 문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하여 포장분

야에 혁명을 일으켜 포장 선진화에 앞장 서겠다

는 정대성 박사를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박초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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